
치매환자 담당의사와 의사소통

치매 환자 주치의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치매환자와의 병원 동행은 가족이나 치매환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치매환자의 외출 준비를 돕고 병원에 동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전에 치매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와의 첫 대면에서,

치매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

치매환자의 외출 준비를 도울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치매환자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출준비 과정은 최대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병원에 방문 할 계획을 설명하면 더 잘 따르는 치매환자가 있는 반면,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도착 직전까지 모르는 편이 더 나은 치매환자도 있습니다.

미리 예고 할 경우에는 아침에 환자를 깨울 때 오늘 병원에 가야 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 ”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거의 도착할 즈음 오늘 의사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

합니다.

외출 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지, .

시간은 얼마나 걸릴 예정인지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여유 있게 출발하되 너무 일찍 도착해서 오래 기다리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의사를 만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림책과 같이 병원 로비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또는 놀이도구를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불편함을 보이는 치매환자의 경우,

놀이도구를 준비하여 귀가하는 동안 힘든 일정을 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와 치매환자 이야기 하기

가능한 치매환자가 의사와 직접 대화하도록 해주세요.

의사는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최선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령의 치매환자는 자신이 불평을 하는 것 같아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불만사항을

전부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치매환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말해주

어야 합니다.

의사와 가족 이야기 하기

질문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쑥스러워 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기 바랍니다.

의사에게는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 치매환자와 관련한 어떤 문제나 증상 질문 등,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메모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사는 치매환자의 건강 약물 치료방법 등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설명하므로, ,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며 정확하게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녹음에 대해 의료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돌봄 기술 중 치매환자 주치의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